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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화성, 연료전지용 고무소재 개발
연료전지 시스템에 100장 이상 사용 … 극과 극 사이 분리판 봉합

고무소재 전문기업 동아화성(대표 임경식)이 연료전지용 고무개스킷 소재를 개발했다.

연료전지용 고무개스킷은 연료의 산화에 의해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료전지에 내

장되는 고무패킹으로 극과 극 사이에 놓이는 분리 판을 봉합하는 역할을 한다.

동아화성은 새로 개발한 고무소재가 연료전지의 높은 압력과 강한 산 농도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약품으로 

특수 처리함으로써 고무개스킷용 소재 개발에 성공했고, 금형 개발도 마무리단계여서 시제품 개발시점이 앞당

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.

연료전지용 고무개스킷은 하나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약 100장 이상이 들어가며 정밀부품의 수명을 연장시켜

주는 고부가가치제품이다.

동아화성은 2004년 10월 산업자원부로부터 2004년 연료전지용 부품소재기술 개발자로 선정돼 각종 화학약품

에 우수한 내성을 지닌 고기능성 고무개스킷 소재 개발에 착수했으며 사업화 검증단계를 추진중이다.

또한 연구초기부터 산-학-연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서울대학교 벤처기업 퓨어셀플러스(대표 

석준호)와 긴밀한 공조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, 위탁기관인 경상대 생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소재

개발에 주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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